
유아이에너지, 회계 부정으로 제재
증권선물위, 대표이사·임원 해임권고 … 쌍용양회·대한전선도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유아이에너지, 쌍용양회, 대한전선 등 5

개사에 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고 5월9일 발

표했다.

증선위는 코스닥에 상장된 유아이에너지가 회계상 매출채권을 부풀려 계상하고 선수금은 축소 기재한 것을

적발했다.

또 소액공모 청약권유 서류 거짓기재 역시 지적했다.

유아이에너지는 앞으로 증권발행이 12개월간 제한되며,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유아이에너지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 역시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3년 동안 감사제한 조치 등이 취해졌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쌍용양회도 유가증권 매각이익 등을 과대계상한 행위로 적발됐다.

쌍용양회에게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2명을 해임권고했으며,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도 고발

조치됐다.

대한전선도 회계위반 등으로 과징금 19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코스닥 상장법인 디에이치패션도 회계위반으로 과징금 5350만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받았고,

피에스앤지는 회계위반 혐의로 과징금 860만원이 부과됐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는 같은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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